
영국은 모바일 통신사들의 강한 귀추로 인한 경쟁적인 시장을 가졌다. 

모바일 업체들은 중요한 롤이 적용되는 시장에서 그들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소비자들과 생산 플랫폼을 

함께 움직인다. 영국에서는 이동 통신 업체들의 3가지의 HQ세계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 Vodafone(세계 최대의 기업과 유일한 순수의 다국적 player-ie; US, EU, Asia를 넘나드는 주요 

기능을 함께함), MM02(ex BT Cellnet), 그리고 Orange(France Telecom소유이지만, 이동통신 사업을 위

한 HQ처럼 영국과 함께한다.) 또 다른 영국3G 라이센스 소유주는 One2One이며, Deutsche Telecom의 

것이다. 또한 Hutchison3G는 홍콩의 Hutchison Whampoa가 소유하고 있으나, 일본의 NTTDoCoMo과 

공동소유로 되어있으며 세계 모바일 업계의 리더 중 하나이기도 하다. Hutchison은 약점(아직 network가 

존재하지 않음)으로부터 3G network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국은 Hutchison을 위한 훌륭한 3G 센터가 되

며, 유럽 3G발전의 중심이 된다. 

 

영국 운영자들은 작은 회사들 보다는 마이크로 소프트, 노키아 같은 세계적인 경쟁사들과 주로 거래하는 경

향이 있다. 한국 회사들은 그들의 문에 노크하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진 회사들에게 주어진 통신사를 

가지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케이스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델에 가격을 부여하고 수입을 

분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공시되지 않았으며 관련된 모델의 중요성에 따라 다양해질 수도 있다. 

 

 

영국은 역량있는 과학의 뒷받침과(eg www.mobilevece.co.uk) 이동통신에 있어 장기간 혁신 기록을 가지

고 있으며, 우리는 실질적인 3G를 전하기 위한 첫번째 중요한 시장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MM02에 의한 the Isle of Man trial 3G은 최초의 실질적인 유럽 네트워크 중의 하나이다. 

Vodafone은 Cambrige안에 시험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Hutchison은 유럽을 3G 네크워크로 

가득채우기 위한 최초의 회사이기도 하다. 

 

 

통신기기업체는 영국 eg Lucent 주요 기능들을 수용해 왔으며, Motorola의 글로벌 HQ는 GSM/UMTS 기

준들을 위해 영국 안에 있다.(유럽과 영국은 모바일 3G의 글로벌 리더의 기준으로서 UMTS W-CDMA발전

에도 리드를 해왔다.) eg Invisix는 Motorola와 Cisco사이의 JV라는 테두리에서 한걸음 멀어지는 것이며, 

적용범위 안의 개발 업무이다. JV는 두개의 미국회사 사이에 있지만, 영국내의 HQ’d이다. 이 모든 것은 시

장성, 운영자, 그리고 강한 기술력과 같은 영국의 중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게임분야에서도 적용이 된

다. 세계 37%의 핸드폰 시장 점유율을 가진 Nokia는 그들의 세계적인 HQ를 영국의 게임산업을 위해 영

국에 글로벌 HQ를 가지고 있다.  

Motorola와 Ericsson은 영국의 강력한 게임분야로 인한, 게임을/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모바일에는 또한 다량의 창조적인 SME이 있다.(eg www.Cambridge3G.com).  

대다수의 진행중인 3G operator 모바일 사업의 예로는 www.hutchison3G.co.uk에서 볼 수 있으며, 영국 

과학기술과의 협력은 자주성, BBC, 3G Lab의 어플리케이션을 전하게 될 것이다. (Cambridge의 다른 좋은 

예는 어플리케이션의 전달이 앞서 나아갈 수 있게 주변 업체의 도움이 있다)  



 

영국 게임 발전의 정보는 모바일 게임 발전 가운데 빠르게 기회를 볼 수 있었다. 1년 전 TIGA(The 

Independent Games Develops Association)기구는 모바일 게임의 첫번째 공식적인 활동으로 Special 

Interest Group(SIG)을 만들었다. 이 그룹은 몇몇의 모바일 하드웨어 제조사와 연결을 맺었으며, 특히 프

로토콜(Motorola, Ericsson, Simens, Nokia) 발전의 기준을 창안하는 중요 그룹업무로 나아갔다. 다수 영

국의 개발자들은 모바일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2001년도에 &pound;1.1b의 거래가 이루어진, 3번째로 큰 게임 소프트웨어 소매시장 이며, 2년 후 

1.6의 증가를 기대했었다. 영국은 &pound;600m의 게임 소프트 웨어를 수출하고 있으며, Lara Croft와 같

은 유명한 캐릭터의 원산지이기도 하다. 

 

영국의 힘인 지식의 영역 안의 국제적 업체들과 많은(EA, Infogames, Sony Computer Entertainment, 

Microsoft XBOX, Konami, THQ, Activision등) 기업들은 상당한 내부적인 투자와 함께 영국 내에 그들의 

유럽 Headquarter를 설립하였다. 

 

 

 

 

 

 

영국의 개발자들은 자국의 특수성을 잘 이용하고 있다. 영국의 개발자들은 유럽을 통한 동시에 2개의 언어

로 된 그들의 만족할만한 release 개발을 해오고 있다.  

영국정부(무역 산업부)는 무역기구(출판사 ELSPA와 독립적 개발업자 TIGA)와 친밀하게 일하고 있으며, 게

임산업의 비교분석 세계를 출판할 것이다(5월말이나 6월초). Foci중의 하나는 투자기회에 대한 이해가 확실

히 향상될 것이며, 특히 전통적인 VC와 Banking분야에서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역시 기술부족의 인정을 보이는 산업과 가깝게 일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이 예외적으로 게임산

업에 대한 HE발전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년 전에 DTI 스터디를 위임하였으며, 인정 받는 7개의 대학

이 세부적인 게임 개발을 학부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15개 이상의 학교에서는 그것을 교과과정과 연결 

시켰던 것이다. 우리는 충분한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이 전망성 있는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책임

을 질 수 있는 산업과 교육적 기관사이의 교류가 촉진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 


